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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 U S
6월호

이번호는북

한의류경호텔

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제

언과 S t e v e n

H o l l 의

W i n e r y

Hotel, 완공을

코 앞 에 둔

Alvaro Siza

의Ibere Camargo 재단의본부건물, 50~60

년대아키그램과함께도시적이고공상적이면

서 혁신적인 건축을 시도했던 Y o n a

F r i e d m a n의형태조형에방법에대한풍부한

일러스트를곁들인고찰등으로구성되어있

다. 커버스토리인류경호텔의활용방안에대

한담론은우리에게가장가까우면서도미지

의공간으로남아있는북한이라는대상을건

축적차원으로환원시켜다시금생각한다는

점에서정치적의미속에서함몰되어있는우

리네건축적인식의지평을넓히는기회를제

공한다는점에서그리고그것이우리가아닌

타자에의해서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여러

모로생각할여지를남겨두고있다.

■ Pacific pyramid

: 북한평양류경호텔활용안

이 기획기사는도무스와밀라노폴리테크닉의

‘건축과사회’분과의컨설팅작업으로1 2 0개의북

한평양에완공되지못하고그럼으로당연히사용

되지도못하고있는류경호텔의재생안들을보여주

고있다. 현실적이거나제정신이아닌듯한, 도발적

이기까지한이러한제안들은정치지리적요인들

로인해생겨난거대한공백을연계하려는상징적

시도들이다. Stefano Boeri와승효상, Qingyun

M a의텍스트들은각각류경호텔의심상적이미지

와이해를돕기 위한역사적정치적주석, 이프로

젝트자체가가지는불가항력의이데올로기적상징

성을모티브로각프로젝트의들쭉날쭉한결과물

들을하나로아우르고있다. 이중Qingyun Ma의

에세이는제시된제안들을자본주의적유토피아의

관점에서류경호텔의이데올로기적특징들을거세

하려고하지만실제적으로는이를더욱더도드라져

보이게하고있다는지적을하면서건물을‘사용’

하는것자체가이러한의미적심상들을다른것으

로바꾸어나갈수있다는섬세하면서도예리한주

장을하고있다. 특히기사말미에다루어지고 있

는David Elliott와류경호텔의가상인터뷰는심각

하지않게심각한문제들을다루는방법에대한에

코의유연함을느끼게한다. 

■Hotel Vinicolo(Hotel Winery)

: Winery 호텔

- 오스트리아, Langelois/ Steven Holl

와인제조자를위해디자인된세가지건축요

소-기존의포도주저장소의입구와방문자파빌리

온, 호텔- 중의마지막인스파가있는호텔이완공

되었다. 이는이전에포도밭의레이아웃을섬세하

게따른것으로좋은건축주와비범한건축사가만

난‘행복한’결과물이다. 물론여기에는낯선이방

인인Steven Holl을도운그 지역건축사F r a n z

S a m과Irene Ott-Reinisch의역할이컸다. 이세

가지건축요소를다루면서건축사가드러낸컨셉

은 단순하면서도전략적이다. 지하의포도주저장

고에서와인의세계를경험하고(underground), 지

상의방문자파빌리온에서섬세하게고안된경사진

큐브를지나(in the ground), 위로들어올려진호

텔에이르러(over the ground) 건축적조화와통합

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S t e v e n

H o l l의 상승에관련된시적감성이호텔의형식으

건축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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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건축물이가능하게된근간이다. 

지상층은7 m의높이로상부의8 2개의객실을

가볍게들어올리고있으며사무실과레스토랑,

스파와컨퍼런스룸을갖추고있다. 객실은친근

한형태로내부중정을감싸고있으며, 대담한원

색의사용과표면의처리는건축사가빈틈없이

오스트리아의초현실주의자였던프레드릭키즐

러를환기하는감성을가지고공간의연속성을

확보하는데일조하고있다. 

■ S i z a’s Brazilian sky

: Ibere Camargo 재단본부건물

- 브라질, Porto allegre/ Alvaro

S i z a

브라질의표현주의화가인Ibere Camargo의

이름을딴재단의본부건물이자미술관이알바로

시자의설계하에완공을목전에두고있다. 이는

건축사가이전포르투갈식민지에서의첫작업이

며, 인테리어가완공되진않았지만이미상파울

로와부에노스아이레스사이에서인구3 0 0만을

가진대도시인 Porto Allegre의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고있다. 잘다듬어진하얀콘크리트매

스는벼랑의경사진녹지와Guaiba 강을따라

지나는교통량이많은도로사이의평지에솟아

있다. 이프로젝트가2 0 0 2년베니스비엔날레에

서주목받았을때미국비평가들은“어색한복

도와동굴같은아트리움을가진리차드마이어의

high Museum의불투명버전”이라고폄하했다.

확실히두건축은비슷한구성을가지고있기는

하다. 하지만L자형태와U자형태는알바로시

자에게만유용한동선체계는아닌것이다. 또한

이작업에서의매시브한느낌과불투명성은빛에

대한미술관적요구와서쪽의노출과도로로부

터의소음에대응하는방식으로이해할수있는

수준의것이다. 

이건물은재단설립자의작품과전시회관련

물건을수집하기위한것으로, 세개의전시공간

을세개의층에독자적인시퀀스를펼치며전개

되고있다. 아트리움을마주하는모든공간들은

자연광을테라스혹은굴곡진벽에있는개구부

로부터받아들이고있다. 한편내부와외부에걸

친램프에의한순환을통해서방문자는건축사

가섬세하게고려한랜드스케입에대한프레임을

경험하도록유도된다. 모호한양가적가치의병

존은시자의이번작업에서시자가주목한요소

이다. 이게적절해보이는것은바로모호함자체

가브라질을구성하는주요요인이기때문일것

이다.

A R C H I T E CTURAL RECOR D
6월호

6월호는

각종특집기

사들로넘쳐

난다. 평상

시의 거의

두배에달하

는 두께의

상당부분은

AIA award

의 각 분과, 즉건축, 인테리어, 도시디자

인등의분야의 2 0 0 6년도수상작들과g o l d

m e d a l i s t인 Antoine Predock 관련기사,

실무자와학생분야로나누어실시된뉴올

리언스주거재건및 프로토타입을주제로

한 공모전을다룬기사로채워져있다. 건

물유형연구에는S. Calatrava와H e r z o g

& de Meuron의유명한스테디움외에오

래간만에 아라타 이소자키의 아이스하키

스태 디움이 소개 되었다 . 하지 만

archtectural record의안목이보이는것은

2 0세기중반의미국도시에대한깊은성찰

을보여줬던한작가이자행동가의죽음에

취하는배려이다.

■비평

<Jane Jacobs : Fighting back

until the very end / Placing Jane

Jacobs in a large cultural

c o n t e x t >

많은건축인들이알고있는저서『미국대도시

들의삶과죽음( 1 9 6 1 )』으로이름을알린건축이

론가Jane Jacobs가사망했다. 그녀는행동가로

도 유명한데 6 0년대 뉴욕 재개발이 골몰했던

Robert Moses에반박하여결국그녀가아끼던

소호와그린위치를온전히지켜낼수있었다. 그

녀는당시에자동차를비롯한운송수단에기반한

새로운도시개발과공동주거들이얼마나이웃들

을파괴하고뉴욕을변질시키는지강변했다. 그

녀의저서는역사적으로오래되고보행자친화적

인공간들이유기적으로이웃과커뮤니티를형성

하는현상을증명하려애썼고많은보존과건강

한도시, 커뮤니티기반의도시계획을지지했다.

그녀는건축학위를받은적은없지만그녀의아

이디어는종종도시계획의추상적이론보다호평

을이끌어냈다. 이비평은그러한그녀의죽음과

유산에대한두명의크리틱의사려깊은송가로

평가될수있을것이다.

■신간서적리뷰

거대하고많은부가가치를생산해내는건축

프로젝트를만들어내는건축주와건축사에대한

흥미로운이야기를서술하는서적이소개되었다

- 『The Edifice Complex; how the rich and

powerful shape the world』by Deyan

Sudijc: Penguin,2005 

챨스젱크스의신작이도착했지만소문난잔

치에먹을것없는형상이다. 표지의렌조피아노

H o l l

S i z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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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t Mary Axe를로켓에비유하여합성한위

트가본문에는거의발견되기힘든모양이다-

『The Iconic Building』, by Charls Jenks,

Rizzoli, 2005

근대건축인들에대한참신하고심도있는접

근이이루어진책들이소개되었다

- 『Louis I. Khan』by Robert McCarter,

Phaidon, 2005

- 『Eero Saarinen』by Jayne Merkel,

Phaidon, 2005

- 『On and By Frank Lloyd Wright』e d i t e d

by Robert McCarter, Phaidon, 2005

■ Building a Better Gulf South

-Rebuilding after Katrina

( c o m p e t i t i o n )

제목에서감지할수있듯이공모전은뉴올리

언스를말그대로‘휩쓸고간’허리케인카트리

나이후에도시주거재건에관련된공모전이다.

주제를두 개로나누어프로페셔널에게는실제

대지에 1 6 0세대의주거계획을, 학생공모전은

뉴올리언스의주거원형을묻는방식으로진행되

었다. 공모전의비중이실현가능성과경제성및

효율성에실려있어대부분의프로페셔널분과의

작품들이주거의하부를띄워올리는방식으로

또다른허리케인에대비하면서대량생산되고경

제적인재료를사용하는모습을보였다. 학생분

과에서의결과도이와비슷하여주거원형이쉽

게가설되고이동가능한형태가주된형태였다.

그런면에서물에뜰수있는단위주거를제시한

김기덕과Christian Stayner 팀의제안은다소

공상에가깝게보이지만시도되지않은방향을

제시했다는데에서유의미한시도이다.

■AIA Honor Awards 2006

이번연도의선정작품에는5 ~ 6 0년대의모더

니즘의영향이짙게배어있다. 깔끔한선의처리

와절제된재료의사용은건축과인테리어작품

모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G o l d

m e d a l i s t로 선정된Antoine Predock의거칠고

표현주의작품까지가세하면건축취향도복고인

가라는생각이들정도이다. 하지만친환경적인

구성이라는점에서올해의선정작은온전한복고

와는 분명한 선을 긋는다. 예를 들어 M o o r e

Ruble Yudell의대학광장디자인은에코스트림

이라는방식으로캠퍼스의우수를모아재활용

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심지어이전건물을다루는데있어서도여전

히환경에대한고려가되어있는작품이있다.

SRG Partnership은8 0년된워싱턴주 입법부

건물의재건에있어친환경지표인L E E D를 만

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25 year

a w a r d를 수상한 Fay Jones & Association의

Thorncrown Chaple은어떻게건물이주변환경

과조화를이루고장엄미를가지게되는지다시

한번환기할만한건축이다.Antoine Predock에

관한기사에서는현재 2 0개의프로젝트를동시

에진행하는건축사의새로움에의열정과변함없

는고집과집념을동시에확인할수있다.

■건물유형연구

이번호에는스태디움을주제로칼라트라바의

아테네올림픽주경기장과헤르족앤드뮤론의

알리안츠아레나, 아라타이소자키의튜린의아

이스하키경기장을살펴보고있다. 스태디움은

요구되는상징성과인지성으로인해대담한, 때

로는용감해보이기까지하는아이디어가필요하after katrina-김기덕

1_ Moor Ruble Yudell
2_ SRG
3_ antoine predock-national palace museum
4_ antoine predock-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
5_ 25year award-thronecrown chaple
6_ beglow cha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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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테네에서칼라트라바는그의공학적특성

을맘껏구현하여이미역사적이고상징적인도

시에새로운상징을조각해냈다. 헤르족앤 드

뮤론의알리안츠아레나는디지털로조절되는빛

으로뮌헨을연고지로갖는두개의축구팀의상

징색을도입하여경기장을이용하는사람들의열

정과흥분에감성적으로접근하고있다. 한편이

소자키는디테일한마감과주용도인아이스하키

경기이외에콘서트나컨벤션을위한홀로사용

될수있도록영묘한디자인적성취를이루어내

고있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인천전문대출강)

新建築
5월호

이번호에

서 주목할

만한작품은

단연 안도

타다오가설

계한‘오모

테산도 힐

즈’프로젝

트이다. 일

본의대표적

2 0년대모더니즘건축물이었던동윤회아

오야마 아파트의재건축프로젝트로서이

프로젝트는역사적건축물의철거문제를

놓고논란이된 바 있다. 건축사의지명도

나 일본도쿄도심의 가로경관에 커다란

변화를가져올이프로젝트는여러가지면

에서그중요성을간과할수없다.

■안도타다오의오모테힐즈프로젝트

일본의대표적인 1 9 2 0년대모더니즘건축이

자 철근콘크리트아파트건축의효시이기도한

동윤회아오야마아파트의재개발문제는건축계

를뜨겁게달군바있다. 역사적가치가높을뿐더

러도쿄의번화가‘오모테산도’의경관을형성하

고있었던, 시민에게도마음속깊이자리잡고

있던이건물들의철거문제는여러논란을불러

일으켰다. 건축사적으로가치가높은건물도재

개발의논리에의해쉽게철거되는것이2 0세기

초근대건축물의운명이기도하다. 결국이역사

적건축물은‘롯본기힐즈’의개발로잘알려진

부동산개발회사‘모리빌딩’에의해재개발이착

수되면서기억속의건물로사라지게되었다. 이

재건축의설계를맡은안도타다오는이같은아

오야마아파트의역사적기억을어떠한형태로든

남기면서또한현실적인재개발의프로젝트를성

공적으로수행해야하는과제를해결해야했다.

많은논란속에진행되었던동윤회아오야마의재

개발프로젝트인‘오모테산도힐즈’가드디어완

공되어그모습을드러냈다.

1 9 2 7년에만들어진동윤회아오야마아파트

의재개발계획이다. 동윤회아오야마아파트는

관동대지진후부흥주택으로서일본에서처음으

로본격적인철근콘크리트조로건설된것으로중

정을중심으로한따뜻함이감도는주동배치, 도

시경관으로고려한파사드디자인등은일본의

집합주택건축의선구자로서최고의걸작이라는

높은평가를받아왔다. 또한아파트가만들어내

는거리의경관은보행자의마음속에빼놓을수

없는풍경으로자리잡았다. 이위대한도시유산

을어떠한형태로‘남길것인가’가주제가되었

다.

현재모습그대로의수복·재생은물리적·경

제적으로불가능했지만재개발이도시의기억을

상실하게해서는안된다는것이안도의생각이

었다. 안도와그의스텝들은상업스페이스와주

택스페이스의복합시설에대해‘지하공간을최

대한활용해건물볼륨의절반이상을매설, 건물

의높이를가로수의높이정도로낮출것’과‘기

존아파트의중정공간을오모테산도의가로를끌

어들인또하나의퍼블릭스페이스로만들것’이

라는몇가지커다란목표를설정하게되었다. 

디자인적측면에서는어디까지나오늘날의아

파트‘재생’으로생각해소재·구법모두완전히

다른이미지로계획을진행했으나부지남동쪽의

끝오모테산도의교차점에위치하는1동만은일

부러원래모습그대로복원하는것으로하였다.

과거로부터현재로이르는시간의흐름을직설적

인방법으로거리경관에담아내려는생각에서이

루어진결과였다.

건물은오모테산도거리를따라약 2 5 0 m가

연속되는파사드를가진다. 지상3층, 지하3층

을관통하는중심의퍼블릭스페이스에서각층

은완만한경사의슬로프로연결되고, 이는다시

오모테산도거리와슬로프로연결되어또하나의

가로를건물안으로끌어들인모습이다. 그위에

콘크리트의입체프레임에의한리드미컬한디자

인의주택스페이스가올라서게된다. 전면가득

히열려진개구부로부터는가로수너머의풍경을

즐길수있다. 옥상에는거리의가로수와이어지

는듯한모습의옥상식재가배치되어있다. 이에

의해접지성은비록없지만상당한가로와의일

체감을느끼게하는주거로만들고자노력한모

습이엿보이는대목들이다. 

건물이완성된후녹지와함께새로운동윤회

아파트가가로에등장했을때거리를걷는사람

들이‘마음속의숲이다시돌아왔다’는느낌을

갖길바란다는것이설계자안도의바램이다.

arata isozaki



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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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호

이번 호

는 미국 코

넬 대학의

건축교육이

특집으로다

루어졌다.

코넬대학의

건축교육중

에서도신임

학부장인모

센 모스타파비가추진하고있는프로텍트

아키텍트들을강사를 맡은심포지움이그

대상이다. 프로젝트아키텍트들의생생한

현장경험의강의를통해건축적이상과현

실사이에서의갈등과그해결과정을들어

본다는것이이심포지엄개최의목적이다.

이번호에서는그강의의내용이지면에옮

겨져있다.

오늘날널리인식되고있는바와같이건축교

육에있어서발상의자유와건설과정에있어서

실리주의적인타협사이에는본질적인긴장관계

가있다. 건축사는현재꿈을쫓는것이허락된

몇안되는직업이지만어떠한디자인이라도, 다

시말해평범하던전위적인던간에그것이실현

되는이상현실적인속박과참을수없는타협을

감수해야한다. 고맙게도오늘날건축학부(과)는

설계연습에있어서관념적인사고를특권적으로

지지하고있다. 그리고건축사교육과건축실무

사이의이불일치는두세계사이에서비록눈에

띠지는않지만역동적인관계를만들어내고있

으며, 이같은불일치가건축직능의범위를점점

넓혀가는원동력이기도하다. 

이번호에서는코넬대학건축학부의커리큘럼

에대해‘건축사의교육’이라는시점으로분석하

고평가하고자했다. 건축사라는직업과그교육

적과제에대하여모센모스타파비신임건축학

부장은새로운시각을견지하고있다. ‘프로첵트

아키텍트: 디자인의실천’으로명명된심포지움

의개최가바로그것이다. 심포지움에참가한7

명의강사가강연한내용은이번호에고스란히

실렸다. 심포지움에참여한7명의프로젝트아키

텍트는헨델아키텍츠(Handel Architects LLP),

헤르조그엔드므롱(Herzog & de Meuron), 모

포시스(Morphosis), 프랭크게리사무소( G e h r y

Partners, LLP), OMA 뉴욕사무소(OMANY) 등

널리알려진설계사무소등의프로젝트아키텍

트들이다. 이들은자신들이프로젝트를맡아실

행하면서현실적으로겪는문제와이를해결하는

과정등을생생하게들려주었다. 프로젝트의구

상에서부터완성에이르기까지매일매일투쟁을

벌이는이들7명의프로젝트아키텍트는건물에

대한다양한시각을지니고있으며, 또한외부에

서는관찰하기어려운사무소내의움직임을자

세히들려주고있다. 

모스카파비학부장과의인터뷰에서는넓은의

미의교육에있어서심포지움이차지하는위치에

대해서상세하게기술되었다. 또한위너고너와

발워크두사람에의한에세이는코넬대학의교

육기관으로서의고뇌와역사를들려준다. 코넬

대학은콜린로우나 O . M .웅거스dml 시대이래

건축교육의정통이어왔다. 그리고지금, 변혁에

착수한이학교는그지도적입장을재차발휘하

고있는것인지도모른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

코넬대학 설계스튜디오진행모습

모포시스의 칼트란스7관구 본부프로젝트

헨델아키텍츠의 뉴욕세계무역센터사이트메모리얼프로젝트

O . M .웅거스와학생들간의대화모습

OMA 뉴욕의시에틀라이브러리프로젝트


